
[서문] 

일획 One Stroke 

 

던져진 한 획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과 같이 숙명적

인 '어떤 것'으로의 시작점을 갖는다. 그 던져진 한 획은 오

랜 시간 부모와 사회의 정성으로 자라듯이 덧 칠에 덧 칠을 

더하면서 자라고 완성된다. 지난번 전시 <화획> 시리즈에서 

보여 주었던 다 획의 작품에서는 감성적이고 자연적으로 솟

구친 에너지들의 즉흥성이 드러난 작업이라면 이번 전시는 

한획으로만 집증하여 본질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더 밀도 있

는 '화획'을 보여준다. 빅뱅에서 모든 시공이 시작된 것처럼 

모든 것은 하나에서부터 시작된다. 끝없이 진동하는 공간의 

시원에 원자와 같은 개체가 심오하게 우주를 탐험하듯 한 

획 한 획은, 나이테가 쌓이듯이 하나하나의 고유명사로 다듬

어져서 개성적인 하나의 초상화처럼 완성된다. 카르마의 법

칙과 같이 슥명적으로 시작된 한 획의 형상은 켜켜이 쌓아 

올리는 글레이징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축적된, 즉 긴 시간의 

성장과정을 거쳐 단순한 형태나 칼라가 아니라 깊은 생각이

나 의미를 간직한 미묘한 감정적 형태가 드러난다. 마침내 

하나의 인격체와 같은 고유한 모습으로 거듭난다. 그리하여 

이번 전시는 철학적이고도 촉각적인 경험을 통해 풍부한 예

술적 담론을 만들어가는 자리가 될 것이다. 

사진, 회화, 드로잉, 설치, 영상 등, 다양한 미디어로 여러 

프로젝트를 진행해 은 임상빈은 서울대학교(서양화과 학사), 

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예일대 대학원에서 회화. 판화를 전

공 석사를 받았다. 컬럼비아대학교 티처스칼리지에서 미술교

육 박사과정을 졸업했다. 뉴욕에서 7회, 서울에서 12회, 부산

에서 6희 등 약 30여 회의 개인전을 진행했다. 

국립현대미술관, 서울시립미술관, 경기도미술관, 노스캐롤

라이나 미술관, 줄 콜린스 스미스 미술관, 웨스트 컬렉션, 아

티움 미술관 등 주요 기관 뿐 아니라, 우리은행, 캐논(미국 

본사), AT&T 본사, 도이치 뱅크 쿤스트, UBS, 싱가포르 은행 

등의 기업 컬렉션에 소장되었다. 

-이순심 (갤러리나우 대표) 


